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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진도~해남~완도해역 항로표지 확충·정비에 나서
- 등표 2기 신설 및 노후시설 개량 등 47억 예산 투입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직무대리 이영길)은 올해 진도-해남-완도해역의 항로
표지*(등표2기) 확충과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4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항로표지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는데 필요한 선박의 위치나 해상 장애물의 위치,
해상기상 정보 등을 알려주는 항행 보조시설로 등대, 등표, 부표 등이 있음

확보한 사업비로 완도군 보길면 정자리와 해남군 황산면 한자리 전면 해상에
위치한 수중암초에 항로표지(등표 2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어, 장기 운영으로 노후화된 항로표지시설물에 대한 재도장 및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항로표지 기능 장애 시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예비품(태양전지, 등명기,

축전지, 충방전조절기 등)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47억 원 중 33억(70%) 원을
상반기 조기 집행하고, 관람객들의 방문이 잦은 유인등대의 안전시설(안전난간,

소화장비, 진입로 등)을 정비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쓸 방침이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항로표지시설의 항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 안전한 해양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겠
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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